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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축제는 고창갯벌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해
양수산부와 전북도, 고창군, 수협중앙회, 고창수협,
㈜한빛원자력본부, 만월어촌계, 하전어촌계가 후원
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 6만1000여명이 축제장을 찾
아 신나는 여름축제를 즐겼으며 식당과 판매부스,
유료갯벌체험 등에서 1억여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8일 열린 기념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
인규 군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근·장명식 도
의원, 군의원, 임정호 재경고창군민회장, 강권준 한
빛원자력본부 지역협력팀장, 김영진 한국수산업경
영인 고창군 연합회장, 김영식 고창갯벌체험축제
위원회 부위원장, 관내기관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맛’있는 바지락축제,‘멋’있는 바람

공원 축제,‘흥’있는 어울림 속에서 다양한 체험행
사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알차게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청정 고

창갯벌에서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갯벌버스도 타
고, 장어잡기체험, 바지락캐기체험, 관광객 참여한
마당, 갯벌가요제 등 다채롭게 마련된 프로그램들
을 즐겼다.
축제가 열리는 지역의 어촌계에서는 부녀회, 노

인회, 청년회 등이 중심이 되어 바지락과 장어 특

화요리 등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고창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가세일도 마련돼 명품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거
뒀다.
또한 해넘이 광장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일몰의 장관과 바람공원 소나무 숲 사이
산책로 등은 방문객들이 축제 기간 이후에도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호응을 얻었다.
박우정 군수는“고창갯벌축제는 그동안 지역 어

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
로 어민은 소득을 얻고, 관광객은 즐거움을 얻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발전시켜갈 것이며 축
제 후에도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체험도 할
수 있는 고창구시포와 동호해수욕장, 만돌과 하전
갯벌체험장 등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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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 상쾌한 바
닷바람이 손짓하는 청정 고창갯벌을 만끽
할 수 있는‘고창갯벌축제’가 지난 28일부
터 30일까지 3일 동안 심원면 만돌, 하전 갯

벌체험장 일대에서 펼쳐져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
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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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기간동안 6만1000명방문
식당등서 1억여원수익창출

바지락·바람공원축제등
볼거리·즐길거리다채
농특산물특가세일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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